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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n the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based on who checks nutrition labels and on the levels of sodium-related nutrition

knowledg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Incheon area. 

Method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359 students (143 males and

216 females) from May to October 2021. General information as well as ramyeon-eating

behaviors were surveyed. The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was compared depending

on who checks nutrition labels and on the amount of sodium-related nutrition knowledge

students have. Both 2 tests and t-tests were conducted for categorical and mean comparisons. 

Results: Regarding the consumption of ramyeon, 46%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eat

it alone at home. The criteria for choosing the kind of ramyeon to eat were taste (79.4%),

price (9.2%), brand and new products (4.5%), nutrition (2.2%), weight control (2.2%), and

other factors (2.5%). When purchasing ramyeon, more students replied that they did not read

nutrition labels (66.0%) compared to those who did read labels (34.0%). Answers to

questions on sodium-related nutrition earned an average of 6.84 out of nine points (males,

6.72 points, females, 6.91 points, ns). The average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was

1.67 times per week (males, 1.66, females, 1.68, ns). The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by students who checked nutrition labels was lower than for students who did not check

labels (1.44 times per week vs. 1.79 times per week, P < 0.05).

Conclusions: Students who checked nutrition labels reported a lower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than students who did not check them. Education on checking

nutrition labels may reduce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such as ramyeon and may

lead to making healthy choices when purchas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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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제2의 급성장기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신체적·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1].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영양 섭취는 평생 성장 발육의 기초가 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노년기까지 유

지되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스스로 섭취할 음식을 선택해야 할 때가 증가한다. 식품을 선택할 때 청소

년은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선택 하려고 하나, 때에 따라 감정적인 요인이나 상황에 의해 비합리적으

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비합리적으로 선택 할 때 단순히 맛있는 식품이나 간편 조리식 위주로 선택한다면, 고열량·저영

양 식품에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비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1].

라면은 모든 연령에서 기호도가 높고,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섭취 빈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2020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라면 섭취량은 13.78 g/일이고, 그중 12-18세의 라면 섭취량은 25.94 g/일로 다른 연령과 비교

해 높았다[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중학생은 29%, 고

등학생은 23.4%로 보고되었다[4]. 그러나 라면은 다른 곡류군 식품과 비교했을 때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다

[5, 6].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라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693 mg으

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나트륨 충분섭취량 1,500 mg/일을 초과한다[7]. 국민영양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인

이 나트륨을 섭취하는 주요 급원 음식 1위는 배추김치이고, 2위는 라면으로 조사되었다[8].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

의 위험 요인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암이나 골다공증의 발생에도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따라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를 활용하여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

여한 성인의 영양표시 이용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한 집단의 열량과 나트륨 섭취량이 확인하지 않

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되었다[11]. 

영양표시는 식품표시의 항목 중 하나로, 개별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는 제도이며, 1995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총 9가지 영양성분, 즉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12]. 영양표시는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영양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영양표시 이용률은 27.91%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영양표시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13].

중학생은 초등학생 시절과 달리 식품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증가하고,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아진다

[1]. 라면의 섭취 빈도가 다른 연령과 비교해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라면의 섭취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14]는 있었

으나, 라면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라면의 섭취 실태[15]와

영양표시의 활용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10]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트륨과 관련한 영양지식의 수준에 따른 라면 섭취

관련 식습관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16] 등을 참고하여, 라면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영양표시 활용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된다면, 라면의 섭취 관련 식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일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면의 섭취 실태와 라면의 영양표시 활용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

식수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학생들의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에 기여하고,

나아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습관을 형성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세 곳에서 실시하였다. 중학교 재학생 380명을 대상

으로 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설문지를 배포 후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조사 대상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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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서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하게 작성된 21부를 제외하고, 35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통계 처리하였다.

2.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 연구[16, 17]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

다. 예비 조사는 2021년 4월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천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 특성은 성, 학년, 라면의 섭취 장소, 한 달 평균 용돈 등으로 구성하였다. 라면의 섭취에 관하여 먹게 되는 상황, 선

택 기준,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라면의 섭취 빈도는 주당 횟수로 계산하고자 ‘하루에 1회 이상’은 7회/주, ‘주 1-2회’는

1.5회/주, ‘주 3-6회’는 4.5회/주, ‘월1-2회’는 0.4회/주, 거의 먹지 않는다는 0회/주로 환산하였다.

영양표시의 예시를 제시한 후 영양표시의 확인 여부, 확인 및 미확인 이유를 조사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학

생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을 선택하게 하였다.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은 짠맛을 일으키는 물질,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 식품을 저장할 때 소금 사용 이유, 나트륨의 인체 필요 여부, 나트륨과 건강 관련, 나트륨의 영양표시, 나트륨 저

감화 방법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정답을 1점, 오답은 0점으로 계산하였다. 선행 연구[17]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의 중앙값 7.0을 기준으로 고지식군(8점 이상)과 저지식군(7점 이하)으로 나누었다. 

3. 자료 분석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8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

계적 검증은 P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라면의 섭취 이유 및 선택 기준, 영양표시의 확인

유무 및 이유, 영양표시 중 확인 내용에 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라면의 섭취 빈도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

고, 성별, 용돈 수준, 영양표시 확인 유무,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라면 섭취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59명 중 남학생이 143명(39.8%), 여학생이 216명(60.2%)으로 구

성되었다. 2학년이 39.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5.9%, 1학년이 24.8%였다. 라면을 주로 먹는 장소는 집이 81.8%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월 평균 용돈을 5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중학생이 55.4%였다.

2. 라면의 섭취 식행동

라면의 섭취 식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라면을 먹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집에서 혼자 밥을 해결해야 할

때’가 46%, ‘밥이 먹기 싫을 때’가 24.2%,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라면을 먹을 때’가 15.3%, ‘친구와 어울릴 때’ 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Variables Distribution

Sex Male 143 (639.8)

Female 216 (660.2)

Grade 1st 89 (624.8)

2nd 141 (639.3)

3rd 129 (635.9)

Eating place Home 294 (681.8)

Out of home 65 (618.1)

Pocket money/month < 50,000 won 199 (655.4)

≥ 50,000 won 160 (644.6)

Total 359 (100.0)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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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때’가 5.3%로 응답하였다. 라면 구입 시 선택 기준은 ‘맛’이라고 선택한 중학생이 79.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격’, ‘브랜드 또는 신제품’, ‘양’, ‘영양’ 순이었다. 

3. 라면의 영양표시 확인 여부

라면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의 내용을 확인하는지 여부는 ‘확인한다’는 응답자(34%)보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66%)가 더 많았다(Table 3).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

이 궁금해서(44%)’와 ‘체중관리를 위해서(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을 대상으로 확인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심 없음’이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이해하기 어려움’이

16.0%였다. 영양표시 내용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Fig. 1과 같다. 열량(55.7%)이 1위, 나트륨(16.4%)이 2위였

으며, 그다음은 탄수화물, 1회 분량, 트랜스 지방,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포화지방 순이었다. 

4.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조사대상자에게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나트륨이 가

장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89.1%)’였고, 2위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88.9%)’

였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어릴 때부터 다량으로 나트륨 섭취가 지속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요?’(33.1%)이었다. 총점은 총 9점 중 평균 6.84점으로 조사되었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amyeon-eating behavior 

Variables
Total

(n = 359)

Male

(n = 143)

Female

(n = 216)

Situations when eating ramyeon

Alone at home 165 (46.0) 71 (49.7) 94 (43.5)

Do not want rice 87 (24.2) 30 (21.0) 57 (26.4)

Family member is eating ramyeon 55 (15.3) 23 (16.1) 32 (14.8)

Hanging out with friends 33 (69.2) 14 (69.8) 19 (68.8)

Not feeling full after a meal 19 (65.3) 5 (63.5) 14 (66.5)

Criteria for choosing ramyeon

Taste 285 (79.4) 106 (74.1) 179 (82.9)

Price 33 (69.2) 13 (69.1) 20 (69.3)

Brand & new products 16 (64.5) 10 (67.0) 6 (62.8)

Weight 8 (62.2) 4 (62.8) 4 (61.9)

Nutrition 8 (62.2) 6 (64.2) 2 (60.9)

Other 9 (62.5) 4 (62.8) 5 (62.3)

n (%)

Table 3. Reasons why subjects check, or do not check, nutrition labels 

Checking nutrition label Reasons Frequency

Yes (n=122, 34.0%) Curious about nutrition 44 (36.1)

For weight control 44 (36.1)

For health 28 (23.0)

Comparison with other products 6 (64.9)

No (n=237, 66.0%) No interest 143 (60.3)

Difficult to understand 38 (16.0)

Inconvenient to read them 27 (11.4)

Lack of time 21 (68.9)

No trust in information 4 (61.7)

Other 4 (61.7)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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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면의 섭취 빈도 

라면의 섭취 빈도는 주당 평균 1.67회로 조사되었다(Table 5). 성별, 용돈 수준, 영양표시의 확인 여부, 나트륨 관련 영

양지식의 수준에 따른 라면의 섭취 빈도 차이를 검토하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의 라면 섭취 빈도(1.44회/주)는 영

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의 빈도(1.79회/주)와 비교해 낮았다(P < 0.05). 성별, 용돈 수준,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의

수준에 따른 라면의 섭취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ig. 1. The first thing to check when reading ramyeon nutrition labels

Table 4. Sodium-related nutrition knowledge of subjects 

Knowledge

Correct response

P-value
Total

(n = 359)

Male

(n = 143)

Female

(n = 216)

Choose food with highest sodium content 320 (89.1) 123 (86.0) 197 (91.2) 0.122

Choose dishes with highest sodium content 319 (88.9) 122 (85.3) 197 (91.2) 0.083

Choose salty foods over the rest 299 (83.3) 119 (83.2) 180 (83.3) 0.977

Effect of excessive sodium intake on the body 293 (81.6) 116 (81.1) 177 (81.9) 0.843

Why salt is used when storing food 288 (80.2) 115 (80.4) 173 (80.1) 0.939

To reduce sodium intake, nutrients to be checked on nutrition labels 287 (79.9) 109 (76.2) 178 (82.4) 0.152

Choose optimal methods to reduce sodium intake 275 (76.6) 106 (74.1) 169 (78.2) 0.367

Sodium is essential to humans 254 (70.8) 102 (71.3) 152 (70.4) 0.845

Effect on adults of excessive sodium in childhood 119 (33.1) 49 (34.3) 70 (32.4) 0.714

Total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6.84 ± 2.141) 6.72 ± 2.26 6.91 ± 2.06 0.415

n (%) or Mean ± SD. P-value was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or t-test. 
1) Correct answer for each question scored 1 point; wrong answer scor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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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본 연구는 영양표시의 확인 여부와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의 수준이 라면의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세 곳의 재학생 359명(남학생 143명, 여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기입

식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2-18세의 라면 섭취량이 다른 연령과 비교해 높았고[3], 청소

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비교해 일주일에 3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4]. 따라서

라면의 섭취 빈도가 다른 연령과 비교해 높은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라면을 주로 섭취하는 장소는 본 연구에서 집(81.8%)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16]에서는 학교에서 라면을 섭취한다는 응답이 70.1%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라면을 먹는 상황

에 대해서 선행 연구[16]의 고등학생은 ‘식사 후에도 배가 고플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자 밥을 해결

해야 할 때’ 순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자 식사해야 할 때’가 가장 많았고, ‘밥 먹기 싫을 때’ 순으로 선행 연구[16]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16]와 달리 라면을 주로 집에서 섭취하고, 혼자 식사할 때 라면을 섭취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연구가 진행된 2021년에 전염병 상황으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16]의 대상인 고등학생은 야간 자율 학습 전에 학교에서 라면을 주로 섭취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면 구입 시 선택 기준에 대한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응답은 맛(79.4%), 가격(9.2%), 유명 회사 또는 신제품

(4.5%), 양(2.2%), 영양(2.2%) 순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면의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맛(71.8%), 편의성

(14.1%), 가격(7.2%), 영양(1.4%) 순이었다[15].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 라면을 구입할 때 주로 맛이 좋은 라면

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중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0%이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다.

선행 연구[18]에서 중학생이 영양표시 확인한 비율은 34.5%이고, 확인하지 않는 비율은 65.5%라는 보고와 매우 유사하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12세-15세의 영양표시를 이용한 비율은 24.4%로 낮은 수준이었다[13]. 이와 같이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영양표시를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면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열량(79.8%)이라는 응답이 가

장 높았고, 2위가 나트륨(13.5%)이었다[10].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도 라면을 구입할 때 확인하는 영양성분은 1위가

열량(55.7%), 2위가 나트륨(16.4%)으로 선행 연구[10]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18, 19]에서는 영양표시 중에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성분이 열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방이 두 번째로 많았다. 성

인 대상 연구에서는 1위 지방, 2위 열량, 3위 나트륨 순이었다[20].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선행 연구[18-20]는 간

식 또는 가공식품 전반의 영양표시 활용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라면의 영양표시로 한정하여 조사하여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Frequency of ramyeon consumption by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n
Frequency of ramyeon intake 

(times/week)
P-value

Sex Male 143 1.66 ± 1.51 0.900

Female 216 1.68 ± 1.50

Pocket money/month < 50,000 won 199 1.64 ± 1.47 0.681

≥ 50,000 won 145 1.70 ± 1.54

Checking nutrition labels Yes 122 1.44 ± 1.54 0.037

No 237 1.79 ± 1.47

Sodium-related nutrition knowledge High1) 175 1.60 ± 1.41 0.351

Low2) 184 1.74 ± 1.58

Total 359 1.67 ± 1.50

Mean ± SD. P–value was determined by t-test.
1) Score ≥ 8 out 9, 2) Score  7 ou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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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 없음’, ‘이해하기 어려움’, ‘읽기 불편함’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0] 결과도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읽기 불편함’ 순이었다. 본 연

구와 선행 연구[10]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나, 영양표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려면 영양교육을 통하여 영양표시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점수는 총점 9점 중 평균 6.84로,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약 76

점에 해당한다. 같은 설문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53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17].

이는 초등학생과 비교해 중학생의 지식수준이 향상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 대상자들이 평균 라면을 섭취한 빈도는 남학생이 1.66회/주, 여학생이 1.68회/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 1주일에 2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은 남자가 32.6%, 여자가 19.3%

로, 남자가 라면의 섭취 빈도가 높아[21]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라면을 섭취하는 비

율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다[22]. 선행연구[21, 22]와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지역, 시기 등이 달라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

다. 라면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은 확인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해 라면의 섭취 빈도가 낮았다(평균 1.44회

/주 vs 1.79회/주, P < 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2-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표시를 이용군과 비이용군의 영

양소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이용군의 칼슘, 인, 칼륨 섭취량이 비이용군과 비교해 많았고, 이용군의 단백질, 칼슘, 인, 칼륨

의 섭취 기준 비율이 비이용군의 섭취 기준 비율보다 높았다[13].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이용군과 비이용군을 비교

한 결과에서도 이용군의 식행동이 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선행 연구[13, 18]와 본 연구 결과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때 영양표시를 활용하면 성분을

비교하는 등 식품 선택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이 높은 군과 낮

은 군 간에 라면의 섭취 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3] 결과는 나트륨 영양지식과 나트

륨의 섭취 식행동간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저염 섭취군의 영양지식점수가 고염 섭취군보다 높

았다[24]. 선행 연구[23, 24]는 조사 대상이 성인으로, 본 연구 대상인 중학생보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더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영양표시 확인 여부와 라면의 섭취빈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중학생이 라면 섭취 빈도가 낮아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

생활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추후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이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라면의 영양표시 활용도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수준이 라면의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자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세 곳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재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 조사 후, 부적절하게 작성된 21부를 제외하고, 359부(남학생 143명, 여학생 216

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중학교 2학년이 39.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5.9%, 1학년이 24.8% 였다. 라면을 주로 먹는 장소

는 집이 81.8%로 대부분이었고, 월평균 용돈은 5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중학생이 55.4%였다. 라면을 먹게 되는 상황

에 대해서는 ‘집에서 혼자 밥을 해결해야 할 때’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고, 라면 구입 시 선택 기준은 ‘맛이 좋은

것’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79.4%를 차지하였다. 라면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 내용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는 응답자(34.0%)보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66.0%)가 더 많았다. 중학생의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에 관해서

는 총 9문항을 조사 결과, 평균 6.84점(총점 9점)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학생의 라면 섭취 빈도는 평균 1.67회/주로 조사되었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의 라면 섭취 빈도(1.44회/주)는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의 빈도(1.79회/주)와 비교해 낮았다(P < 0.05). 성별, 용돈 수준,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라면의 섭취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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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이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해 라면의 섭취를 적게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가 단면 연구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영양표시의 확인과 라면의 섭취 빈도 사이의 연

관성이 관찰되었다는 점과 영양표시의 확인은 가공식품의 선택 시 영양성분을 고려하는 건강한 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영양교육을 포함한

중재가 학생들의 식행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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